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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탈출: 새로운 기회인가?

금 재 호
*

본 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제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특성과 이직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먼저, 자영업의 시작동기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일 때,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고, 만

족도도 높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둘째, 초기 자본금이 많이 투입되고, 연령이 젊어 시작하였을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영업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자영업에서 벗어날 확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인구학적 변수 및 교육기간은 자영업

이탈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중립적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현 직장의 취업기간에 대한 추정치

는 - 0.0622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현 직장의 근속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자영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

고, 자영업에서도 직업특수적인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가구소득과 자영업

주 개인소득 모두 자영업의 이탈 확률을 낮춘다. 그러나, 이직확률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자영업자

개인의 근로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 것이 특징적이다. 여섯째, 가구의 총 자산이나 총 부채 규모가 자

영업의 지속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형에서 가구소득과 자영업 개인소득을 제외

하고 추정한 결과 총 자산의 증가가 자영업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곱째, 자

영업의 업종에 따라 이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전기·가스 및 운수·창고·

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서 자영업 이탈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음식숙박업의 경

우 자영업 이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Ⅰ. 머리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0%에 가까운 특

징을 보인다. 2001년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7.6%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OECD 국가들이나 대만, 홍콩 등의 경쟁 상대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이다. 또한, 1990년

대 중반 이후 자영업주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증가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이 세계화, 기술진보, 경영시스템의 변화 등과 같은 거시적 경제환경의 변화

로 인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사실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특징적인 추세는 아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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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으며,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영세한 저

소득층이라는 점, 그리고 과거 자영업 부문이 노동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하는 완충기능을

하였다는 점에서 자영업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기술진

보 등의 외부적 요인에 따라 자영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도소매판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대형화 및 경쟁심화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도시 빈민화되거나 불완전

고용될 위험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고용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요

구된다.

특히, 한국에서의 자영업 증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 자영업의

증가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영업의 증가현상이 자

영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 또는 소득증가의 가능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면 이

는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간접적 증가가 됨과 동시에 국가 경제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반대로 임금부문에서 퇴출되었거나 아니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근로자가

임금부문에의 (재)취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과로 자영업의 증가현상이 나타났다면 이

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영업자의 증가추

세를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자영업의 증가가 근로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인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의 결

과인지에 대한 평가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의 특성이 매우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증가현상 자체가 근로자의 합리적 선택과 비자발적 선택 모두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기존의 연구결과들도 복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자영업 노동시장의 중요성에 비해 아쉽게도 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활발하지 못

하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약한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심각한 실업대란에서도 정부의 주요

정책대상은 임금근로자 또는 실업자이었으며, 자영업자의 고용 및 소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

대적으로 취약하였다. 또한, 자영업과 관련된 실업대책도 실업자의 창업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실제로 어떤 분야에 무슨 창업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의 핵심적 사항에 대

해서는 정책적 대안이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소규모 창업촉진 및 지원은 도리어

잠재적 실업자를 양산하고 노동시장의 내재적 불균형을 심화시켜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위험성까지

우려되었다.

앞의 논의와 같이 자영업 종사자들은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그 성격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리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연구도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초점을 한 곳에

집중시키며, 자영업의 개별적 집단별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영업의 선택과정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연구흐름에서 벗어나 자영업의 지속 및 이탈과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그 자

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한국노동패널연구의 1∼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자영업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영

업에서의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머

리말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자영업에 관련된 국내외의 기존 연구 방향과 성과들을 개괄적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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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Ⅲ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4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자영업의 시작동기와 자영업

성공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사업에 대해 긍

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 시작시 소요된 자본금의 규모를 분석하고, 시

자 자금과 자영업 지속기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자영업에서의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계량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고

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Ⅱ. 기존의 연구

1. 국내의 연구

자영업 노동시장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의 일로 1990년대 후반 류재우·최호영

(1999), 류재우·최호영(2000) 등의 기여가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연구의 실질적 효시라

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를 분석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

감소 추세가 역전된 현상과 그 원인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한국노동패널데이터를 이용하

여 보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자영업자의 특성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김우영(2000), 김우영(2001a), 금

재호·조준모(2000), 안주엽(2000), 성지미(2002)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왜 자영업을 선택하는가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었다. 여기에서 나아가 성지미·안주엽(2002)

는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김우영·김응규(2001) 등은 자영업자의 직무만족도를 연

구하였다.

그 동안의 자영업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

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하여도 다른 국가, 특히 OECD나 경쟁국에 비해 매우 높으며, 그 구성도 매

우 다양하고 이질적이다. 이들은 크게 저자본·저소득·저학력·저숙련의 생계형 자영업자와 고자

본·고소득·고학력·고숙련의 기업형 자영업자로 구분될 수 있다.

둘째,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던 자영업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자영업주는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비농

전산업에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성별로 여성보다는 남성 자영업자의 증가가 명확하

다.(그림 1 참조). 1990년대에 자영업주 비율이 증가한 원인을 요인분해한 결과는 자영업의 증가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의 자영업자 증가에 의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음의 몇 가지 가능한 설명들이 제기된다. 먼저, 기술혁신과

지식기반산업의 확대와 같은 변화로 벤처기업 및 창업의 확산과 함께 보험대리인, 프리랜서 등과

같은 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중간에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또한, 세계화 및 경쟁심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분사화, 소사장제 및 아웃소싱의 확산도 자영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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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도소

매·음식숙박업,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이러한 서비스업의 확대가

자영업 창업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1990년대 초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기업구조

조정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구조조

정으로 인해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이에 자영업 창업의 열기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의 영향이다.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투명하게 파악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자영업주의 소득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세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만약,

1990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조세부담이 자영업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면 이는 자영업주의

세후(稅後) 소득을 높여 자영업주의 증대를 이끌었을 수 있다.

셋째, 자영업의 선택에 있어 역선택의 가능성이 제기된다(김우영, 2000). 또한, 자영업 신규 진출

자도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아 정규직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영업을 선택하는 저능력자군과 일반적 인적자본(생애취업기간)에 대한 한계수익률이 높고 상대적

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이들이 소득극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고능력자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림 1] 비농전산업 취업자 중 자영업주 비중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2. 해외의 연구

먼저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적 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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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틀은 자영업의 생애 기대소득이 임금근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면, 이 경우 근로자

들이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 나아가 유동성 제약, 자영업의 비금전적 보

상, 개인의 능력과 흥미·태도의 차이, 그리고 가족의 배경, 그리고 조세제도 등이 자영업의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자영업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의 이론은 많은 이들이 자영업에

진출하고 싶지만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진출하지 못하며, 유산을 받거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자영업으로의 진출이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Evans and Jovanovic(1989)은 부유

한 사람일수록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으며, Holtz-Eakin,

Joulfaian, Rosen(1994) 역시 기업가들이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자본을 조달하

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의 금융자산이 많을 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Blanchflower and Oswald(1998)도 많은 근로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고 싶지만 자본 제약으로 인하

여 자영업을 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자영업의 비금전적 보상에 대한 이론은 Hamilton(2000)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Hamilton은 자영

업 근로자와 임금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면서 비금전적인 보상, 예를 들면 자신이 주인인

점등이 자영업을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Blanchflower and Oswald(1992)

도 자기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의 직업만족도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또한, Evans and Leighton(1989)은 자율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보였다. Lombard(2001)도 여성의 경우 탄력적 근무시간을 희망할수록 임금근로보

다는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실증분석을 하였고, Blau(1987)는 기술진보의 정도,

사회보장 시스템, 조세제도 등도 자영업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개인의 태도가 자영업 선택에 중요하다는 연구의 하나는 Praag and Cramer (2001)로 이들은 자

영업자의 기대 보상이 개인의 능력과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네델

란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를 증명하였다. Kanbur (1982)도 위험회피적 사업가들의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희망한다는 점을 보였다.

가족의 배경, 특히 부모의 직업이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매우 일반적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Fairlie(1999)는 흑인의 경우 자영업자가 될 확률이 백인의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고, 그 이유로 인종의 차이에 따른 자산수준의 차이와 아버지의 자

영업 비중이 적다는 점을 들고 있다.

조세제도가 자영업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Bruce(2000)와 Schuetze(2000)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Bruce는 미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과 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세율의 변화가 자영

업 진출의 확률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Schuetze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임금에 대한 높은 소득세와 심각한 실업문제는 근로자의 자영업 진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실업에서의 탈출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자영업이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

다. 유럽 및 동구권 국가들은 심각한 실업문제에 부딪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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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창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실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로 Pfeiffer and

Reize(2000)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창업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받지 않은 자영업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Earle and Sakova(2000)는 동구권 국가들의 자영업 창업을 연구하여 동구권에서의 높은

실업률과 임금근로자로서의 취업기회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의 실업자들은 자영업 시장에 참여하며

이는 disguised unemployment의 형태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한국의 자영업

노동시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한국의 경우에도 각종 차별 및 고용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은 잠재적 실업자이거나 또는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의 성과 및 탈출에 대한 연구도1) OECD국가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Bates(1990)는 자영업주의 학력수준이 높고, 창업시의 자본규모가 클 경

우 장기간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2) 또한, Audretsch(1991)는 기업규

모가 적어도 기술혁신이 계속되거나 기술적 우위에 있다면 생존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제시하였

다.

Ⅲ. 자료의 기초분석

이 장에서는 자영업의 성공이나 지속성, 그리고 이탈 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두

가지의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첫 번째의 요인은 자영업의 시작동기이다. 자영업의 시작

동기가 무엇인가는 사업의 성공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자영업의 시작동

기가 사업의 성공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분석한다. 두 번째의 요인은 Bates(1990)의 논의

와 같이 창업시의 자본금이 자영업의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다.

1. 자영업의 시작동기와 사업의 성공여부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표 1>과 같이 전체 자영업주의 26.2%가 좋아하는 업종이어서로

응답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28.7%가 이를 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좋아하는 업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단지,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해석하면 자신의 자발적 의지로 이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실직 후 생계 또는 정년퇴직 후 대비가 19.4%로 나타났으며, 가족, 친지의 사업

을 물려받아가 18.7%로 조사되었다. 가족, 친지의 사업을 물려받아는 대부분이 농림수산업에 종

사하는 자영업주이다. 즉, 농림수산업 관련 자영업주의 63.5%가 물려받았으며, 사업을 물려받아 시

1) 이외에도 Schary (1991)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2) 이러한 결과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분석에서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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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자영업주의 71.9%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한다.3) 직장상사 등 남의 간섭이 싫어와 가정과 가

까운 곳에서 일하려고는 응답률이 5% 내외에 그치고 있지만, 여성 자영업주는 11.3%가 사업동기

로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를 선택하여 여성의 가사·육아부담이 직업선택에도 커다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표 1> 사업시작의 동기: 성별

(단위: %, 명)

성별
전체 자영업주

남성 여성

① 가족, 친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②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③ 직장상사 등 남의 간섭이 싫어

④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워

⑤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⑥ 실직 후 생계 또는 정년퇴직 후 대비

⑦ 기타

18.6(176)

28.7(271)

6.4( 60)

11.7(110)

2.3( 22)

18.0(170)

14.3(135)

18.7( 68)

19.8( 72)

3.0( 11)

9.6( 35)

11.3( 41)

22.9( 83)

14.6( 53)

18.7( 244)

26.2( 343)

5.4( 71)

11.1( 145)

4.8( 63)

19.4( 253)

14.4( 188)

전 체 100.0(944) 100.0(363) 100.0(1307)

주: 괄호 안은 해당되는 표본수이며, 자영업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년

자영업의 시작 동기가 무엇인가는 사업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분

석하기 위해 시작동기와 사업체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비교하면, [그림 2]와 같이 ②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자영업을 선택하였을 때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다.4) [그림 2]는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자영업주 자신의 평가에서 (1) 매우 성공적이다를 5점, (2) 성공적인 편

이다 4점, (3) 그저 그렇다 3점, (4) 고전하는 편이다 2점, (1) 매우 고전하고 있다를 1점으로 하

는 5점 척도의 평균값을 각각의 사업 동기에 대하여 계산하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5)

② 좋아하는 업종이어서가 5점 척도 평균값 2.8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④ 시간이 자유로

워와 ⑦ 기타의 2.73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⑤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가 2.33으로

사업을 고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주의 절반인 49.9%는 사업을 그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반면, 1/3정도인 35.1%는 고전하는 편이다(25.1%) 또는 매우 고전하고

있다(10.0%)라고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매우 성공적이다라는 응답은 0.3%에 불

과하며, 성공적이다도 14.3%에 지나지 않는다.6)

3) 또한, 사업을 물려받은 자영업주의 10.3%는 도소매 판매업에, 5.0%는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등 물려받은

자영업이 특정 업종에서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4) 5점 척도 평균값의 차이는 1%의 수준에서 유의하다

5) 여기에서 평점이 3이면 성공과 고전이 절반 정도이며, 3보다 크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자영업주의 비

중이 고전이라고 평가하는 자영업주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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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영업의 시작 동기와 사업의 평가

2. 사업 시작시의 총 자본금과 조달방법

한국노동패널연구(KLIPS) 제4차년도 조사에서는 자영업주에게 사업체의 창립연도와 함께 시작

할 당시(또는 물려받을 당시)의 총자본금7)이 얼마인지 질문하였다. 창업연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영업주가 응답한 자본금을 그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본금에 그

동안의 명목이자율을 반영, 2001년도 당시의 현재가치로 자본금을 환산한 값을 사용하여 사업의

시작 당시 총자본금이 얼마나 되었는지 계산하였다.8)

<표 2>에서 2001년 당시 자영업을 운영하는 이들의 창업시 총자본금의 현재가치는 평균 1억

2,85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자본금 중 78.2%는 본인이나 가족, 친지에 의해 조달되었으며, 1.8%는

동업자에 의해 조달되어 자기 자본율은 평균 80.0%로 나타났다. 나머지 20.0%의 자본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가 11.0%,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5.1%이다. 정부의 보조는 0.3%, 사채업자

로부터 조달한 돈은 1.5%에 불과하다.

6) 자영업주들이 자신의 사업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 이처럼 비관적인 응답은 실제의 사업상황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
7) 여기에서의 자본금은 일반 회사의 자본금과는 다른 의미로 여겨진다. 기업 회계상의 자본금이 아니라 사

업을 창업할 당시에 소요된 총 비용의 개념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총 자본금에 운영자금이 포함

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대두된다.
8) 자본금의 가치계산에 사용한 명목이자율은 회사채 이자율로 1986년까지는 장내 회사채 이자율을 1987년

부터는 장외 3년 만기 우량 회사채의 금리를 적용하였다. 또한, 이자율 데이터의 문제로 인해 1975년 이

후 창업한 사업에 대해서만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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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는 남성이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1억 4,624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반면, 여성은 8,612만원으

로 남성의 58.9%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의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소득도 낮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본금의 조달방법은 남·여의 성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표 2> 총자본금과 조달방법: 성별, 연령별, 학력별, 창업연도별9)

(단위: 만원, %)

자본조달방법

총자본금

(만원)

본인,

가족,친

지

동

업

자

다른

개인

은행

등

융자

정부

보조

사채업

자
기타

전체 12,853 78.2 1.8 5.1 11.0 0.3 1.5 2.1

성
남 성

여 성

14,624

8,612

78.4

77.9

2.3

0.6

4.7

5.9

11.2

10.5

0.1

0.6

1.3

2.1

1.9

2.5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903

6,916

13,164

19,507

14,037

90.9

74.7

75.1

83.6

85.8

0.0

2.5

1.5

2.1

1.3

3.9

4.0

6.3

5.3

1.6

5.2

13.3

13.2

7.0

5.8

0.0

0.0

0.6

0.0

0.0

0.0

1.4

1.7

1.4

1.7

0.0

4.1

1.6

0.5

3.8

학력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5,586

7,181

9,838

29,718

32,157

87.3

81.6

76.2

71.0

72.7

0.4

1.5

1.8

2.4

3.5

4.3

6.8

5.2

4.8

2.7

4.5

8.3

11.9

16.4

17.7

0.8

0.3

0.0

0.4

0.4

1.6

0.8

2.1

2.0

0.5

1.2

0.7

2.8

3.0

2.6

가구주

관계

가구주

배우자

자녀

기타

14,594

9,310

5,216

5,422

78.4

76.3

80.8

92.7

2.0

0.8

4.2

0.0

4.9

6.3

2.8

2.7

10.8

12.1

10.8

4.5

0.3

0.3

0.0

0.0

1.4

2.0

1.4

0.0

2.2

2.2

0.0

0.0

혼인

미혼

기혼(유배우)

이혼/ 사별/별거

3,772

14,034

6,208

82.3

77.6

82.8

3.2

1.7

1.4

2.0

5.1

7.0

10.3

11.7

3.9

0.0

0.2

1.5

0.0

1.7

2.0

2.1

2.1

1.5

창업

연도

1975∼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1

67,569

42,929

18,888

9,230

5,964

4,045

89.2

86.0

83.1

77.2

75.8

75.4

3.8

1.5

0.5

1.5

1.7

4.6

6.9

4.3

7.3

5.7

5.0

1.0

0.0

5.4

7.0

11.1

12.9

15.8

0.0

0.0

0.0

0.0

0.3

1.4

0.0

0.4

2.1

2.5

1.4

0.4

0.0

2.4

0.0

2.0

2.9

1.3

주: 1975년 이후 창업한 자영업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와 농림수

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년

9) 총 자본금의 현재가치가 100억 이상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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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창업에 소요되는 자본이 크며, 자본 중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차입금

비중도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구주와의 관계도 예상처럼 가구주의 창업자본이 1억

4,594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배우자의 9,31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기

혼자가 1억 4,034만원의 자본을 초기에 투입한 반면, 이혼·사별·별거의 경우에는 6,208만원을 투

자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본조달방법도 이혼·사별·별거의 경우 자기자

본의 비중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보다 다른 개인이나 사채업자 등 개인적 경로

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비율이 높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는 정책적으로 자영업의 창업지원이

저학력층과 이혼·사별·별거한 이들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령대별로는 50대까지 나이가 많을수록 창업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대에서는

평균 2,903만원이 소요된 반면, 30대는 6,916만원, 40대 1억 3,164만원, 50대 1억 9,507만원의 자본금

이 투입되었다. 자본금의 조달에 있어 30대와 40대는 상대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 융자의 비중이

크고, 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인다.

[그림 3] 자영업 시작의 연령과 총 자본금

그러나, 여기에서의 연령은 2001년 현재의 연령으로 창업시기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창업시점에서의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그림 3]처럼 위와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20대 창업시 2억 914만원의 자본금이 소요되며, 30대 1억 3,391만원, 40대 8,143만원의 자본금이 투

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창업시의 총자본금이 1억 526만원으로 40대 창업보다 다소 증가하였으

나 표본수가 70명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진다.10) 이처럼 창업시점의 연령에 따라서는 나이가

10) 40대와 50대 사이에 총 자본금의 차이가 있는가를 t -검증한 결과 10% 수준에서도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40대와 50대 창업에 소요된 자본금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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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수록 투입된 총자본금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창업시 투입된 자금

이 많고 나이가 젊어서 자영업을 시작하였을 때 장기간 사업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

하며, 자영업의 성공여부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업연도와 자본금 사이의 관계에서도 <표 2>와 같이 창업연도가 오랠수록 투입된 자본금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초기 자본금이 많은 기업이 생존할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위의 분석

결과와 일관된다.11)

3. 자영업의 생존기간

자영업의 생존기간과 초기 총자본금, 그리고 시작 연령 사이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

기 위하여 자영업의 사업기간(년)을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를 성별 , 자영업의 시작 연령 , 시

작 연령의 제곱 , 교육 더미 , 가구주와의 관계 더미 , 혼인상태 더미 , 산업 더미 , 거주지역 더미 ,

총자본금의 로그값 및 총자본금 중 자기자본의 비중 등12)으로 하는 단순최소자승(OLS) 추정을

실시하였다.13)

추정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으며, 기초분석과 같이 초기 자본금이 많을수록 사업기간이 장기

간으로 추정되나, 총자본금 중 자기자본의 비중은 사업기간과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 또한, 자영

업을 시작한 연령이 낮을수록 장기간 동일 사업을 할 확률이 높게 추정되었다. 다른 변수를 통제

한 뒤에도 나타나는 사업기간과 총자본금 사이의 정(+)의 관계는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Bates(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및 혼인상태는 사업기간과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고학력자의 사업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

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들어 고학력자들의 자영업 진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창

업연도를 학력별로 살펴보면14) [그림 4]와 같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최근에 창업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11) 창업연도가 옛날일수록 현재가치로 환산한 자본금의 규모가 큰 다른 이유로 자본금의 규모를 과거의 회

상에 의존하고 있는 데이터상의 한계를 생각할 수 있다. 즉, 과거에 투입한 자금의 규모를 실제보다 부

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사용한 이자율이 실질적인 자금의 명목수익률보다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서 사용한 이자율은 회사채 수익률로 개인이 자금운용으로부터 얻

을 수 있는 일반적인 수익률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자본금에 고정비용(fixed cost)만이

반영되어 있고 가변비용(variable cost)이 제외되었으며, 현재에 가까울수록 고정비용 대비 가변비용의

비중이 크다면 사업에 투입된 총자금과 총자본금과의 격차는 현재에 가까울수록 커질 것이다. 이 경우

창업연도에 따른 총자본금의 변화는 실제보다 과대 평가되었을 위험성이 있다.
12) 이외에도 자영업의 매출액, 소득 및 고용인원 등의 변수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나 이들 변수들은 내생

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13) 이 추정식은 자영업주의 의사결정모형에 바탕을 둔 생존기간모형의 추정이 아니라 단순히 변수들 사이

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14) 1975년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로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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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는 광공업을 기준으로 할 때, 음식숙박업의 사업기간이 크게 짧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이들 업종에서의 진입과 이탈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지역적

으로는 서울에서 자영업 사업기간이 장기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자영업 생존기간의 OLS 추정결과

설명변수 추정치 P> |t |

상수항

성별(0: 여성, 1: 남성)

시작시 연령(세)

시작시 연령의 제곱

교육수준 더미(초등졸 이하 기준)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가구주와의 관계(기타 기준)

가구주

배우자

자녀

혼인상태(이혼·사별·별거 기준)

미혼

유배우

산업(광공업 기준, 농림수산업 제외)

건설업

도소매 및 판매업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 전기, 가스, 수도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

여타 서비스업

거주지역(기타 지역 기준)

서울

6대 광역시

총자본금의 로그값(현재 가치)

자본금 중 자기자본 비중(%)

15.4024

- 0.8169

- 0.3828

0.0039

- 2.4131

- 4.5062

- 5.4624

- 5.6806

1.7113

- 0.3152

- 2.3208

- 2.6325

- 0.4289

1.1613

- 0.2001

- 3.9262

- 1.1548

1.1540

- 0.3659

0.0555

1.5884

0.6580

0.5403

0.0113

0.003

0.528

0.068

0.128

0.005

0.000

0.000

0.000

0.513

0.913

0.418

0.146

0.738

0.336

0.790

0.000

0.269

0.710

0.788

0.954

0.013

0.270

0.000

0.163

관찰치

Adjusted R- squared

F -값

816

0.1141

5.56

주: 자영업주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총자본금의 현재가치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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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 총자본금의 규모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 4- 25>와 같이 광공업이 가장 많아 1억 6,190

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도소매 판매업이 1억 4,673만원,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이 1억 646만원

이다. 이에 대하여 건설업이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교육서비스,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의 창

업자금은 평균적으로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조달방법은 본인, 가족, 친지가

전반적으로 70%대를 점유하고 있지만 도소매 판매업의 경우는 그 비중이 83.7%로 높은 편이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의 경우 평균 4억 5,079억원으로 창업자금이 가장 많이 소요되며, 그

다음이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3억 7,502억원으로 나타났다.15) 전문가 및 준전문가도 창업시 2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반면, 서비스 및 판매직이나 조작원 및 조립원, 그리고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에는 1억 미만의 자본으로 창업을 한 것으로 조사된다.

[그림 4- 13] 학력과 자영업 창업연도

Ⅳ. 자영업의 이탈 확률

여기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제4차년도 자료를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자영업자가 사업

을 그만 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1998년 자영업에 종사하던 사람

이 그 동안 자영업을 계속하였는지 아니면 그만 두었는지의 여부를 1999년도 조사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2001년까지 매년 계속되어, 매 조사시점에서 마다 자영업의 중단 여부를

15) 사무직과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는 그 성격상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자영업이 아니라 법인형태의 고용주

로 그 규모가 크며, 그에 따라 초기 자본이 많이 소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수의

분석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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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또한, 조사 시점이나 그만 둘 당시의 날자, 사업체 규모, 소득, 근로시간, 종사상의 지

위와 같은 다양한 인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또는 사업주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하며 순수한 자영업주(고용주+자영업자)만을 분석대상

으로 한다.

자영업의 이탈확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종속변수를 자영업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 1

의 값을, 그리고 계속 운영할 경우에 0의 값을 주는 지수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는 <부표 1>과 <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성별, 연령, 혼인상태 더미, 가구주와 관계 더미, 거주지역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교육기간, 생애취업기간 및 제곱치, 현 직장 근속기간 및 제곱치 등의 인적자원 변수, 그리

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 총자산, 총부채16), 자영업의 적자여부와 소득수준17), 그리고 업종 등의 경

제적 변수로 하여 단순 로짓추정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의 평균치에 대해서는 <부표 1>을 참조할

수 있으며, 추정결과는 <표 5>에 기록되어 있다.18)

<표 5>의 두 번째 칸은 설명변수로 인구학적 변수만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며, 네 번째 칸은

모든 설명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인구학적 변수만을 사용하여 자영업의 이탈을 추정한

결과는 연령과 부산·경남·울산 지역변수만이 유의한 값을 지니며, 다른 인구학적 변수들은 자영

업의 이탈 여부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영업의 지속여부는 인구학적 변수보다

는 가구 및 개인의 경제상황, 그리고 인적자본의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적자본 변수와 가구 및 개인의 경제적 변수 모두를 설명변

수로 추정한 결과 Pseudo-R2 값이 이전의 0.0165에서 0.02054로 크게 높아졌으며, 인적자본 변수와

경제적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영업 이탈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모형 2에서 남성일 경우에 이직할 확률이 높다. 이는 인구학적 변수만을 사용한 모형

1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자영업주의 연령은 모형 1에서 매우 유의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모형 2에서는 P> |z|의 값이 0.974로 통계적으로 무의미

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라는 변수가 가구의 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등 경제적 변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모형 1과 마찬가지로 모형 2에서도 혼인상태나 가구주와의 관계 등 인구학적 변수들은 자영업의

이탈 확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거주지역의 경우에는 모형 2에서 대

구·경북이나 부산·경남·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자영업을 영위

할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들 지방의 자영업자들이 다른 지역의 자영업자들에 비해 장기간 자영업

에 종사하는 가의 원인은 향후 정책적·학문적 관심의 대상이다. 일견하여 이들 지역의 실업률이

16) 순자산(=총자산- 총부채)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순자산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와 총자산, 총부채

를 동시에 설명변수로 한 추정결과의 차이가 없었다.
17) 자영업의 소득과 자산 등이 내생변수라는 합리적인 주장이 있고(Holtz- Eakin, Joulfaian, and Rosen,

1994), 종속변수로 이들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error in variable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에서는 이들 변수가 특정 시점에 주어진 것이라는 강력한 가정을 적용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18) 분석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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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고, 지역경제가 침체 상황이어서 자영업을 그만 두었을 때, 새로운 직업의 기회가 제

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19)

대표적 인적자본인 교육수준도 자영업의 이탈 가능성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

직장의 취업기간에 대한 추정치는 - 0.0622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현 직장의 근속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자영업을 계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영업에서도 직업특수적인 인적자

본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20) 현 직장의 근속기간이 자영업의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생애취업기간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자영업 이탈 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자영업 이탈 확률이 낮아지는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영향력이

자영업자 개인 근로소득의 영향력보다 높게 추정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현상이다. 즉, 자영업자의

경우 이직의 결정은 개인의 근로소득(추정치 - 0.0084)보다 가구의 총소득(추정치 -0.0724)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영업이 개인 사업이기 보다 가족 사업인 경우

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또한, 자영업자가 적자를 보고 있을 때 자영업을 그만 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소득 또는 개인소득이 자영업 이탈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구의 총 자산이나 총 부채

규모가 자영업의 지속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비록 추정계수의 부호가 이론과 일치하여

총 자산이 많을수록 이직 가능성이 낮고, 부채가 많을수록 이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지

만 총 자산에 대한 추정치가 10%에서도 유의하지 않는 반면, 총 부채에 대한 추정치는 10% 수준

에서 유의하여 영향력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모형에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

과 자영업의 소득을 제외하고 추정한 결과 총 자산의 증가가 자영업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구소득이 가구 총 자산의 함수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

을 제시한다.

흥미로운 사실의 하나는 자영업의 업종에 따라 이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제조업

을 기준으로 할 때, 전기·가스 및 운수·창고·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서 자영업 이탈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음식숙박업의 경우 추정계수값이 2.4793으로 가장 높고 이

는 음식숙박업에서 자영업 이탈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건설업과 도소매 판매업

에서도 제조업에 비해 자영업 이탈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이는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의 부침

(浮沈)이 상대적으로 극심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빈곤의 위험성

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19) 지역별 자영업주의 평균 소득은 서울이 156.3만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경기·인천·강원의 140.8만

원이다. 또한, 부산·경남·울산은 140.4만원, 광주·전라가 113.0만원, 대구·경북이 102.1만원이고, 대

전·충청은 97.5만원으로 가장 낮다. 따라서, 자영업 소득의 절대값을 기준으로는 부산·경남·울산의 경

우 자영업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자영업의 이탈 결정은 절대소득보다는 임금근

로와의 상대적 소득이 더욱 중요하다.
20)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이직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금재호·조준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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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영업 이탈의 로짓(logit) 추정 결과21)

설명변수
모형 1 모형 2

추정계수 P> |z| 추정계수 P> |z|

상수항

성별(0: 여성 1: 남성)

연령

혼인상태(미혼 기준)

기혼 유배우자

이혼/별거/ 사별

가구주와 관계(가구주 기준)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거주지역(서울 기준)

인천·경기·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라

교육기간(년)

생애취업기간(년)

현 직장의 취업기간(년)

생애취업기간의 제곱

현 직장의 취업기간의 제곱

가구 월평균 소득 (log값)

가구 총자산 (log값)

가구 총부채 (log값)

자영업의 적자여부(1: 적자)

자영업 소득 (log값)

산업(제조업 기준, 농림수산업 제외)

건설업

도소매 및 판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

여타 서비스업

- 0.3097

- 0.2755

- 0.0265

- 0.2262

- 0.1939

0.0927

- 0.2847

- 0.0491

- 0.3522

- 0.3026

- 0.3785

- 0.3091

- 0.156

-

-

-

-

-

-

-

-

-

-

-

-

-

-

-

0.486

0.211

0.000

0.295

0.519

0.698

0.283

0.708

0.098

0.093

0.015

0.106

0.343

-

-

-

-

-

-

-

-

-

-

-

-

-

-

-

- 3.1712

0.9130

- 0.0004

- 0.0410

0.1458

0.5197

- 0.1058

- 0.2726

- 0.4898

- 0.5847

- 0.7166

- 0.3437

0.0211

- 0.0261

- 0.0622

0.0002

0.0014

- 0.0724

- 0.0507

0.0232

0.5824

- 0.0084

2.1181

2.0742

2.4793

0.7313

1.3623

1.8196

0.000

0.025

0.974

0.918

0.771

0.212

0.807

0.195

0.126

0.040

0.005

0.258

0.439

0.310

0.006

0.720

0.004

0.043

0.233

0.093

0.014

0.000

0.000

0.000

0.000

0.260

0.002

0.000

관찰치

Pseudo R- square

Log likelihood

4,570

0.0165

- 1456.8

3,533

0.2054

- 610.71

21) 추정에 4개년도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더미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키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그러나, 연도별 더미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 모든 더미의 추정계수값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표 4>에서는 제외한 추정결과만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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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변량 로짓을 사용한 자영업 이탈의 모형의 추정결과

설명변수

종속변수(자영업 지속, Y=1)

자발적 이직(Y=2)

추정계수값 P> |z|

비자발적 이직(Y=3)

추정계수값 P> |z|

상수항

성별(0: 여성 1: 남성)

연령

교육기간(년)

생애취업기간(년)

현 직장의 취업기간(년)

생애취업기간의 제곱

현 직장의 취업기간의 제곱

가구 월평균 소득 (log값)

가구 총자산 (log값)

가구 총부채 (log값)

자영업의 적자여부(1: 적자)

자영업 소득 (log값)

산업(제조업 기준, 농림수산업 제외)

건설업

도소매 및 판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

여타 서비스업

- 5.7562

0.4289

0.3502

0.0630

- 0.0577

- 0.0477

0.0005

0.0012

- 0.1611

- 0.0919

- 0.0047

0.7009

- 0.1355

3.1017

2.3532

2.4893

- 40.961

1.6141

1.9727

0.000

0.207

0.039

0.134

0.146

0.180

0.596

0.161

0.000

0.085

0.824

0.491

0.217

0.000

0.000

0.000

1.000

0.026

0.001

- 1.9901

0.4107

- 0.0249

- 0.0297

- 0.0234

- 0.0716

0.0004

0.0015

- 0.0022

- 0.2840

0.0297

1.3106

- 0.2853

1.1467

1.9637

2.3878

0.9850

1.4806

1.8209

0.034

0.086

0.105

0.378

0.432

0.013

0.580

0.013

0.967

0.,613

0.077

0.020

0.000

0.042

0.000

0.000

0.143

0.006

0.000

관찰치

Pseudo R- square

Log likelihood

3,533

0.1829

- 736.877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직장을 그만 둘 때, 그만 두는 이유를 두 단계에 걸쳐 상세히 질문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직의 자발성 여부를 질문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묻고 있다. 자영업 이탈에 대한 두 번째 단계의 연구로 이직사유를 감안하여 모형을 추정하기로

한다.

즉, 자영업을 계속할 때에는 1의 값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2의 값,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3 의 값을 지니는 지수(index) 변수를 설정하고,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 사이에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다변량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자발적

이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 변수는 연령과 가구의 월평균 소득, 그리고 가구 총 자산으로

연령이 낮고, 소득과 총 자산이 많을수록 자발적 이직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소득이 낮거나 자산규모가 적을 때, 자영업을 스스로 그만 두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며, 자영업의 지속 및 성공여부에 자산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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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22). 또한, 산업별로는 전기·가수 및 운수·창고·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자발

적 이직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추정된다.

<표 5>의 네 번째 칸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를 설명한다. 비자발적 이직과 관련이 있는 변

수는 우선 성별로 남성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현 직장의 취업기간은 비

자발적 이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의 소득이 낮을수록, 총부채가 증

가할수록 비자발적 이직의 가능성은 증대한다.

Ⅴ. 결론

본 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제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특성과 이

직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먼저, 자영업의 시작동기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일 때, 사업의 성

공 가능성도 높고, 만족도도 높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자영업의 참여가 개인의 태도나 성격

등에 달렸다는 Praag and Cramer(2001)등의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둘째, 초기 자본금이 많이 투입되고, 연령이 젊어 시작하였을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이 높다. 이는 Bates(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영업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간접

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자영업에서 벗어날 확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인구학적 변수 및 교육기

간은 자영업 이탈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중립적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현 직장의 취업기간에 대한 추정치는 - 0.0622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현 직장의 근

속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자영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고, 자영업에서도 직업특수적인 인적자본의 축

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가구소득과 자영업주 개인소득 모두 자영업의 이탈 확률을 낮춘다. 그러나, 이직확률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자영업자 개인의 근로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 것이 특징적이다.

여섯째, 가구의 총 자산이나 총 부채 규모가 자영업의 지속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았

다. 그러나, 모형에서 가구소득과 자영업 개인소득을 제외하고 추정한 결과 총 자산의 증가가 자영

업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곱째, 자영업의 업종에 따라 이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전기·

가스 및 운수·창고·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서 자영업 이탈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음식숙박업의 경우 자영업 이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완전한 것이 아니며, 추후 보완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의 다음

과제는 자영업을 이탈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감에 따라 소득 또는 임금이 어떻게 변화

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자영업의 경험이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재취업

후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등의 문제는 개인적인 관심을 떠나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22) 이는 Evans and Jovanovic(1989), Blanchflower & Oswald(1998) 등의 결과와 일맥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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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많은 한국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의 상당수는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들은 사실상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저자본·저숙련·저학력의 자영업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

며, 이들의 노동시장 정착 및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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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표

<부표 1> 설명변수의 평균값

설명변수
분류

자영업 지속 자영업 이탈 전체

성별(0: 여성 1: 남성)

연령

혼인상태(미혼 기준)

기혼 유배우자

이혼/ 별거/사별

가구주와 관계(가구주 기준)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거주지역(서울 기준)

인천·경기·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라

교육기간(년)

생애취업기간(년)

현 직장의 취업기간(년)

생애취업기간의 제곱

현 직장의 취업기간의 제곱

가구 월평균 소득 (log값)

가구 총자산 (log값)

가구 총부채 (log값)

자영업의 적자여부(1: 적자)

자영업 소득

산업(제조업 기준, 농림수산업 제외)

건설업

도소매 및 판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

여타 서비스업

0.724

45.367

0.866

0.083

0.201

0.041

0.248

0.078

0.119

0.203

0.091

10.897

18.233

461.139

8.993

185.247

4.875

8.821

2.779

0.119

3.569

0.051

0.250

0.096

0.049

0.042

0.096

0.690

42.675

0.840

0.075

0.245

0.065

0.285

0.080

0.105

0.135

0.085

11.390

14.360

310.2

5.462

99.666

4.041

8.487

3.955

0.430

0.360

0.100

0.400

0.235

0.015

0.050

0.120

0.721

45.21

0.864

0.083

0.204

0.043

0.250

0.078

0.118

0.199

0.091

10.925

18.014

452.594

8.793

180.402

4.828

8.802

2.846

0.136

3.389

0.541

0.258

0.104

0.047

0.042

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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